
이 번 호에 소개할 추사의 편지는 원래〈완당전
집〉〈여초의〉26신에 포함된 것이지만 국립중앙박
물관 소장본인〈나가묵연첩〉을 통해〈여초의〉26
신과 이 편지는 별도의 편지였음이 확인된다. 
이는 바로〈여초의〉26신의 피봉과 이 편지의

피봉이 다르다는 사실에서 드러나는데, 〈나가묵
연첩〉의〈여초의〉26신의 피봉엔 수신자가“자우
산인선전(紫芋山人禪展)”이라 하였다. 
자우는 초의의 호이니 자우산인은 초의를 말한

다. 또 이 편지의 피봉에는“초의대사추전(草衣大
師追展)”, “초의존자선궤 나수서감(草衣尊者
禪 那쭭書 )”이라 한 것으로 보아 이 편지는
〈여초의〉26신을 보낸 직후, 혹은 다른 편지를 보
낸 후, 이어 보낸 편지임이 분명하다. 
이외에도〈영해타운첩〉에 수록된〈여초의〉26

신의 내용 중에도 이 편지 부분은 생략되었다. 따
라서〈완당전집〉〈여초의〉26신에 이 편지부분이
수록된 것은 편집상의 오류였음이 밝혀진 셈이라
하겠다. 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래 들으니 남 인도에 관음궁전이 보타락가에
오히려 남아 있다하고 또 비나성에 유마 방장을
역역이 증명할 수 있다 하니 이것은 너무도 기이
한 것이라서 총림에 들려 줄만 합니다. 여래께서
발을 보였다는 것은 어느 경에서 보았습니까. 매
번〈전등록〉의 설에서 가져오는데 이는 우리 세
속 사람들이 낮은 식견이라 여길 뿐입니다. 선문
에서 그 근본을 연구하고 살피는 사람이 있을 듯
합니다. 행여 상세히 고찰한 것을 새로 부임해 들
어오는 목사 편에 보내주시면 어떨지요. 매우 바
라고 바랄 뿐입니다. 듣자하니 경상도행을 떠나려
한다지요 함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초암

에 진득하게 있는 것이 이에 좋을 겁니다. (近聞南
天竺觀音宮殿 尙存於補陀갫迦 又毘那城中維摩方
丈 곎곎可證 大是奇絶 可以聞之於叢林者耳 如걐
示짨見於何經耶 每從傳燈걧說去 是如我俗家人淺
聞耳 禪門中似有究訂其原本者 幸詳細考出 示之
於新牧使入걐궄 如何 甚企甚企耳 聞欲作곾궋云
不可妄作 堅定草庵中 乃佳耳)

추사는 제주 시절, 불교에 심취해 다양한 불서
를 탐미했는데, 새로운 정보를 얻으면 언제나 초
의에게 알리는 성의를 잊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남 인도에 관음궁전이 보타락

가에 오히려 남아 있다하고 또 비나성에 유마 방
장을 역역이 증명할 수 있다”한 것에서도 드러난
다. 그가 말한 보타락가는 관세음보살이 사는 산

으로, 산스크리트어 포탈라카(potalaka)를 음역한
것이다. 
〈화엄경〉〈입법계품〉에 선재동자가 구도를 위
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바로 보타락가산에 도착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곳은 바다에 접한 아름다운
비경지라 전해진다. 
구법 순례 길에 인도를 여행했던 현장법사도

이 보타락가산이 스리랑카로 가는 바닷길 근처에
있다고 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이를 수 있다
는 성지, 보타락가가 아직도 남 인도에 남아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된 추사로서는 초의에게 알려줄
신기하고도 놀랄 만한 정보였던 셈이다. 따라서
추사가 이 소식을 초의에게 알리면서“이것은 너
무도 기이한 것이라서 총림에 들려 줄만”하다고
말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추사는 당시의 승려들이 경전을

인용하면서 원전의 고증에 충실치 못했던 현실을
“여래께서 발을 보였다는 것은 어느 경에서 보았
습니까. 매번『전등록』의 설에서 가져오는데, 이는
우리 세속 사람들이 낮은 식견이라 여길 뿐”이라
하였다. 
이는 당시 불교계의 천학(淺學)을 이렇게 지적

한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추사는 불교계의 실정
을 신랄히 비판하면서도 초의의 주변에는 눈 밝
은 납자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행
여 상세히 고찰한 것을 새
로 부임해 들어오는 목사
편에 보내”줄 것을 간청했
다는 사실을 통해 그의 불
교 연찬의 심도를 짐작케
한다. 

“인도에 관음궁전 보타락가 있다니…”

천안(天眼)제일이라 불린 아나율 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유일한 시각장애인이었다. 부처님
은 앞을 볼 수 없는 아나율을 위해 바늘귀를 끼워줄
정도로 제자를 아꼈다. 
부처님 당시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바라문은 부처님

께 설법을 요청했다. “부처님, 사람들은 세상에 빛이
있다, 색깔이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
다. 청컨대 부처님께서 빛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주
시고 있다면 제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해주십시오.”
그때 부처님은 설법을 하지 않고 지바라는 의사를

불러 바라문의 눈을 치료해주도록 했다. 수술로 시력
을 되찾은 바라문은 자기 눈으로 빛과 색이 있음을 확
인했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스스로 깨닫게 됐다. 부처
님은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매우 현실
적이면서도 사회복지적으로 해결 하려 했다.
만일 다른 종교의 교주라면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어

떻게 대처 했을까. 바늘귀를 끼워주는 대신, 아나율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주었을지도 모른다. 또 바라문이
불쌍했다면 위로의 말씀을 하든가 자기 손으로 바라
문의 눈을 뜨게 했을지도 모른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서울 광림

사 주지)도 부처님과 같이 시각ㆍ청각장애인들이 스
스로 삶의 고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20여 년간
조력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불교계 장애인 복지와 포교분야에서 두드러지게 활

동한 인물을 꼽으라면 해성 스님을 떠올릴 정도로 스
님은 쉴새없이 달려왔다.
스님의 대표적인 활동은 청각장애인의 자활을 돕는

교양강좌와 운전교육, 꽃꽂이 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스님은〈자비의 수화교실〉〈불교수화용어집〉

〈야! 쉽다, 운전면허(청각장애인용)〉등을 펴내고, 불
음(佛音) 가요 음반‘넌 혼자가 아니야’를 제작했다.
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법회를
보고 경전을 암송할 수 있도록〈점자 불교 법요집〉을
발간했다.

수화로 청각장애인들의 세상을 보다
21세 때인 1978년, 스님은 서울 돈암동 보현사에서

출가해 동국대 선학과와 삼선승가대를 졸업했다. 깨달
음을 얻기 위해 출가했지만 불교를 공부하는 과정에
서 고통 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스님을 필요로 하는 곳
이 어딘지 생각을 하다, 1988년‘사랑의 전화’에서 자
원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전화 상담을 하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
실을 알게 됐어요.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활동
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원(願)을 세웠어요. 그런
데 이곳에서 1년에 한 번 장기자랑을 해요. 발표회에
서 보여줄 것이 없을까 하다 도반 스님 몇 분과 함께
노래 한 곡에 맞는 수화를 배워 율동처럼 했는데, 스님
들이 해서 그런지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스님은 수화공연처럼 불교를 알리는 데 좋은 방법

이 없다는 생각에 1991년 수화를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조계사 원심회를 찾았다.
“원심회에서 처음 청각장애인들을 만났어요. 그분
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싶은데 수화를 할 수 있는 스님
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마
음이 무거워졌죠. 그래서 그분들과 수화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수화였지만 스님은 정성껏 청각장애인들과 대

화를 나눴다. 그전에는 몰랐던 청각장애인들의 고통을
알게 됐다. 특히 가족들과의 갈등이었다.
“말을 못하니 부모ㆍ자식 간에 대화가 되지 않는다
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부모를
원망하게 된다고요. 세상은 그들에게 꽉 막힌 벽과도
같은 거였어요. 이분들이야 말로 불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해성 스님은 1989년 서울 송파구에 세운 도심포교

당 광림사를 1993년 2월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법회 장소이자 배움터로 만들었다. 
요즘에는 일요법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30~50여 명

에 이르지만, 처음 청각장애인 법회를 시작할 때만 해

도 참석 인원이 불과 세 명뿐이었다. 당시에 사찰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법회를 여는 곳이 없기도 했
고, 스님과 불자들은 청각장애인들을 부정적인 시각으
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래도 스님은 법회를 꾸준히 지속했다. 청각장애인

들이 그들의 가정에 진정한 일원이 되도록 직접 집을
방문했다. 또한 국어교육, 한자교육, 서예교실, 컴퓨터
교실 등 교육프로그램과 상담 교실을 열어 청각장애
인들이 사회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들의 가
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봄ㆍ가을 수련법회
를 갈 때는 가족들도 동참했다. 그렇게 3년쯤 지나자
법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었고, 가족 간의 갈
등도 조금씩 해소됐다. 
매주 일요일 수화로 진행되는 법회에는 서울ㆍ대전

ㆍ인천ㆍ동두천 등 전국 각지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참
석한다. 연령층도 10대부터 70대 까지 다양하다.
1995년부터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중증지체장애

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차량을
준비해 성지순례법회를 실시했다. 여기에 더해 3년 전
서부터는 시각장애인 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매월 둘
째 주 일요일 법산 스님을 초청해 청각ㆍ시각장애인
합동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수화로 연

극을 제작해 공연하고 있다. 매년 수화사랑 음악회에서

발표되는 모든 노래를 수화로 통역하며 장애인과 비장
애인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운전면허ㆍ화훼기술…자활의 날개를 달아주다
1998년 IMF 외환위기로 전 국민이 경제난을 겪자,

스님은 직업 재활 차원에서 국내 최초로 청각장애인
운전 교육을 시작했다. 스님의 경제 사정은 아랑곳 않
고 수화 운전 교육 교재인〈야! 쉽다 운전면허(청각장
애인용)〉도 발간했다. 
청각장애인들은 스님이 만든 교재와 비디오로 이론

을 배우고 송파구청의 도움을 받아 탄천 장애인 운전
연습소에서 실기를 익혔다. 그렇게 해서 면허증을 딴
사람만 600여 명. 운전을 하는 배달업이나 자영업을
통해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2000년에는 여성 청각장애인의 자활을 돕기 위한

꽃꽂이 교실도 열렸다.
“원예치료는 우울증ㆍ정서불안 환자에게 효과적인
심리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양
한 원예기술을 익혀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청각
장애인들에게 제격이라 생각했죠. 그들의 마음 한구석
응어리를 풀면서 자활을 돕고 싶었어요.”
스님은 직접 건국대 평생교육원에서 원예치료사 과

정을 수료해 청각장애인들을 가르쳤다. 
1~2년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은 전문가 못지

않은 꽃꽂이의 달인이 됐고, 스님은 2003년부터‘꽃사
랑 소리사랑’이라는 꽃가게를 열어 그들이 직접 수익
을 얻을 수 있게 했다. 이후 2008년에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연화 직업재활
원’을 설립했다. 이곳에서는 청각장애인들과 발달장
애인(자폐장애인)들이 화훼기술 및 압화(꽃누름) 기술
을 배워 전국 꽃배달 서비스 및 압화 생활용품을 보급
ㆍ판매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연화 직업재활원’은 2009년 2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

1988년상담봉사하며이웃고통에눈떠

장애인보며, 보고듣고말하는자신에‘감사’

1993년연화원설립…장애인법회열어

운전·원예교육등으로자활의지심어

수화용어집, 점자불교법요집발간

“장애인전용노인요양시설만들것”

해성 스님 (사회복지법인연화원 이사장)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박동춘(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우리는예비장애인
장애인가족처럼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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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기이해총림에들려줄만합니다”

제주시절불교에심취불서탐미

국립중앙박물관소장본인〈나가묵연첩〉

해성스님은매년수화사랑음악회에서발표되는모든노래를
수화로 통역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제공하고있다. 우쿨렐레를연주하고있는해성스님.

스님은2008년연화직업재활원을설립해청각·발달장애인
들이화훼및압화(꽃누름) 기술을배워전국꽃배달서비스
와함께압화생활용품을보급ㆍ판매할수있도록하고있다.

社團法人 세계 불교 법왕청
법왕 추대시까지 임시 중앙 정부 조직으로 추진위 활동

임시 중앙정부 10월 9일 선포식

주관 - 법왕청 소속 각 종단 및 불교단체 총연합 협의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 鐸 - 慧 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 큰스님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하여 추대 하고자

법 왕 청 을 설립 하였습니다.  

세계 불교 지도자들은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지구촌 중생 교화, 교육, 중생구제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법왕 및 승왕을 추대 옹립한 이후 각 불교국 나라의 대표자

대승정, 승정을 임명하여 법왕청을 중심으로 세계 불교인들의

체계적 조직을 이룰 것입니다.

큰스님들께서 직접적인 동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세계불교를 움직이는 인물 고승 및 대종사 법왕청 내각 임명자

세계불교 고승단 1080명 인명 대사전
(1인 A4용지 분량 크기로 등재하며 비용 일체 없음)



정돼 장애인들이 고용을 보장받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했다. 2009년 10월에는 국내 230개 우수
중소기업체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수화집ㆍ점자법요집으로 신심 고취시켜
스님은 청각장애인들이 활력을 찾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지만 또 한가지 고민이 있었다. 사실 수화로 법문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
존의 수화교재에는 불교 관련 용어가 3~5개정도만 표
기돼 있었고, 그 마저도 타종교인이 중심이 돼 만들다
보니 불교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불교
수화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교교리를 공부하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설명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해성 스님은 불자청각장애인들과 함께 불교수화연

구 위원회를 구성했다. 장애인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
는 불교단어를 취합하고 기존에 없던 불교단어 100여
개를 만들어 1999년〈자비의 수화교실〉〈불교수화 용
어집〉을 발간했다.
“용어를 정리해서 발간하는데 까지는 많은 어려움
이 있었어요. 특히 책을 만드는데 재정적인 부담이 컸
죠. 그런데 우연히 제 이야기를 들은 보덕학회 관계자
분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습니다.”
어려움 끝에 열게 된〈자비의 수화교실〉출판회에

는 동국대 손짓사랑회, 삼선승가대 학인 스님, 광림사
청각장애인 불자회, 삼소수화회 등이 참여해 수화찬불
가와 수화노래를 선보여 참석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
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노력으로 해성 스님은 2008년 국립국어원

표준수화제정추진위원회에서 불교수화연구위원으로
선임됐다. 그동안 만든 100여개의 불교수화단어를 검
토ㆍ확대했고, 국립국어원에서는 불교용어 1127개를
수록한〈불교 표준 수화집〉을 발간해 수화통역사들이
불교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통역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했다. 
3년 전 시각장애인 법회를 열면서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스님의 눈에 들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옆에서 음성으로 경전을 읽어주지 않는
이상 전부 외워서 독경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집에서 따로 독송을 하고 싶다는 신심이 깊은 불자들
도 많았구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법요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동안 몇몇 장애인 불자모임에서 점자로 된 불서

와 법요집을 간행하기는 했지만, 널리 보급되지 않
았다. 그래서 스님은 또 한번 불사를 시작했다. 일반
도서에 비해 제작비용이 2~3배 가량 많이 들긴 했지
만, 주변의 관심있는 불자들과 보덕학회의 재정적
후원으로〈점자 불교 법요집〉을 완성할 수 있었다.
스님은 점자 법요집 발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요집과 불교서적을 제작할 계
획이다. 또한 음성녹음을 통한 불서보급도 준비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노양시설 세우고파
20여 년간 장애인들을 위하 분주하게 움직인 스님

에게 마지막 꿈이 있다. 장애인 전용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함께 한 청각장애인들을 받아 줄 마
땅한 요양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전용 문
화회관 건립도 발원하고 있다.
“이분들은 아플 때 제일 괴롭다고 합니다. 병원에
수화통역사가 상시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디가 아픈
지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이들이 마음 편히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2005년서부터 수화 호스피스 과정을

개설하고, 수화 호스피스 봉사단인 파드마 봉사단을
발족해 전문적인 이론교육과 실습을 제공하고 있다. 
스님의 쉼없는 활동은 장애인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

과 비장애인들의 참여를 늘게 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욱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해성 스님은 강
조했다. 
“우리는 예비장애인 이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사
고로 장애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장애인들도
모두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배려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부처님 제자인데 그들 스스로가 죄인으로 생각
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닌가요? 스님과 불자들 모두 자비의 마음으
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이나은기자oasis1983@hyunbul.com

긴 장마가 끝나자 불볕더위가 이어진다. 올 해
는 유난히 덥다. 입추가 지난 절기임에도 열대야
현상은 연일 계속되어 말 그대로 찜통더위다. 한
여름의 더위야 당연한 이치이긴 하지만 이번 여
름은 유별나게 덥다. 
기도하러 법당에 서면 절도하기 전에 땀부터

흐른다. 하안거를 맞아 선방에서 정진하는 대중들
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시원한 날
씨에도 정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 날씨까지
이렇게 더워 더욱 그럴게다. 
한 여름 절집에서는 백중기도와 함께 하안거

수행을 보낸다. 음력 칠월 보름까지 49일간‘우란
분절(盂갿盆節)’기도정진을 한다. 백중(百中)은
절기로 볼 때 가장 중장에 위치하다는 것이지만
백종(百種)이라해 과일과 채소가 가장 풍성하여
백가지 씨앗을 갖추었다는 의미도 있다. 이날은
또 지옥문이 열린다고 해서 갖가지 음식을 두루
갖추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선망 조상님들을
천도해 드리는 날이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불교가 융성했던 신
라와 고려시대에는 백중날‘우란분회(盂갿盆會)’
를 이어왔다고 한다. 그러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규모가 점점 줄어들었지만 지금까지도 '공승재'라
고 하여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조상
님들의 천도를 발원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오
고 있다.

백중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불보살님과 조상
님께 공양을 올리고 천도를 해 드리는 것이다. 그
유래는 <불설우란분경(佛說盂갿盆經)>에서 보면 '
우란분'이란 '거꾸로 매달렸다'는 뜻인데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그처럼 고통 받고 있다는 표현이다. 
부처님 당시, 목건련존자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은혜를 갚고자 천안통으로 죽은 어머니가 가신
곳을 살펴보았는데 아귀의 세상에서 굶주리는 고
통을 겪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다. 목건련존자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음을 알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을 찾아가 도움
을 청했다. 

이에 부처님은“7월 15일에 시방의 스님들에게
공양하면 그 스님들의 위신력을 얻어 현재의 부
모와 7대의 조상과 6종의 친족이 3도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다”고 설하셨다. 
부처님 말씀에 따라 목건련이 정성을 다하여

부처님과 대중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으
로 어머니가 지옥으로부터 해탈했다. 
이처럼 백중기도 기간은 부모님과 조상님을 위

해 효와 보은을 실천하는 기간이다. 아울러 자기
의 업장을 참회하고 소멸하는 기회가 된다. 
<부모은중경>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행한 10

가지의 은혜를 전하고 있다. 이들 10가지 은혜는
모든 인간이 갚아야 할 보은이고 은덕이다. 그런
의미에서 백중은 1년 중 한번이라도 그 은덕을 살
피고 마음에 새기는 선현의 지혜가 담긴 절기이
다. <부모은중경>이 아니라도 <장아함경> <범망
경>에도 효를 강조하고 있다. 인류의 큰 스승인
부처님께서도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가 되는 길은 곧 효이고 효가 곧 부처
가 되는 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백중은 조상천도를 통해 선망부모에게 효를 실

천하는 방법으로 위패를 모시고 공양을 베푼다.
이는 선망부모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
의 지혜를 얻게 위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 공덕의 회향은

‘공승재’를 통해서 완성되
는 것이다. 청정한 마음으
로 공양하며 자신의 공덕
의 크기를 키워가는 계기
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백중
의 참 의미일 것이다. 

불교의 孝와 승보공양전법일기

백중기도의 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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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스님은…1957년경상북도영일출생. 1978년돈암동보현사명식스님을은사로출가. 동국대학교선학과,
삼선승가대학대교과를졸업하고동국대불교대학원불교사회복지학과를수료했다. 〈자비의수화교실〉〈불교용어
집〉〈야! 쉽다운전면허〉〈점자불교법요집〉등을펴냈으며, 1993년청각장애인의배움터인사회복지법인연화복
지원개원해장애인재활사업에진력하고있다. 이밖에제11회불이상(1997), 포교대상원력상(2000),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장수상(2003), 제13회올해의볼륜티어상(2012), 대한민국압화대전우수상(2013) 등을수상했다.

해성스님은매주일요일청각장애인법회를열고둘째주일요일에는청각·시각장애인합동법회를연다. 또한매년2~3회
장애ㆍ비장애인을위한합동성지순례를떠난다. 

그림·박구원

가섭스님(조계종교육국장, 경기오포불국사주지)

백중, 부모공덕기리며

효와보은실천하는절기

승보공양으로공덕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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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사 LED 인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사찰명인쇄시제작기간이소요되오니예약주문바랍니다※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보급형 위패

찬덕불교

※※LLEEDD 전전구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종류
소비전력
효율

연간전기료
수명보장

일반전구
10W

10 lm/w
2146원

찬덕 LED 전구
2W

50 lm/w
429원

30,000시간

신상품

(大) (小)

찬덕LED전전구구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인등용 LED전구)

찬덕불교 아름다운등

※이제는법당연등설치도버튼하나로해결하세요.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天上곢굯


